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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도서관은 정보유통을 담당하는 사회적 공기이다. 도서관은 재난상황에서도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서관을 폐쇄하고 이용자의 방문을 중단시킨 바 있다. 본고는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의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과 방안 수립시의 고려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ibraries are public institutions in charge of information distribution. Libraries need to secure 

sustainability in providing services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even in 

disaster situations. The recent spread of the Corona 19 virus has negatively affected the operation 

of libraries and libraries have suspended services and users’ visits to prevent possible infection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responses of domestic and foreign libraries to the unexpected 

disasters, and also presents measures to ensure sustainability and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s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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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서관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도서관이 

봉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내에서 정보유

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

서관의 서비스 역시 도서관이 소속된 사회의 환

경하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도서관업무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업환경뿐 아니라 사회

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 거시환경으로 

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

과 같은 비상한 환경상의 변화는 도서관을 포함

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은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적 기구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서관계의 기본적인 대응은 

이용자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

기 위해 열람서비스를 중지하고 이용자의 방문

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

였던 상황으로서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다만 아무도 예상하지도 경

험하지도 못하였던 상황은 미래에도 닥칠 수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상황 등 환경의 변화에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어떻게 대비

하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대응방안의 

수립을 통해 도서관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기상황에서 사

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적 공기로서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을 분석하

고 감염병 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에 대

한 도서관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국내 도

서관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반영해야 하는 

기본원칙들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

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제공방안 그리고 제공시 유의사

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도서관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는 크게 두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하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 관점으로 도서관이 속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정립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된다(이승민 2020). 또 다른 관점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도서관이 그 기능을 안정

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업무지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는 것이다(ALIA 2019). 

물론 후자의 관점에서 도서관 업무지속성을 확

보하는 것 또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게 될 것이나, 엄격히 구분한다면 본 연구

에서 의미하는 지속가능성은 도서관 업무수행

의 지속성 확보의 관점임을 밝혀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이번 감염병의 공

식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Coronavirus 

Disease(COVID-19) Pandemic)’이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의 성격을 정리하고, 재

난대비를 위한 도서관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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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재난의 특성

코로나 감염병 확산 상황은 기본적으로 국민

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에 속한다. 구체적인 논

의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을 ‘국

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

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 법률

은 재난을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 자연재난과 사회적 기반시설의 파괴, 환경

오염, 그리고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재해인 사회재난으로 대별하고 있다. 

동 법률 3조 1항 나목에서 사회재난은 “사회재

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

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

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

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정의하고 있다(한

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 감염병의 확

산에 의한 재난은 사회적인 재난의 일종으로 법

률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이 된다

(한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을 제1~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

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

련감염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

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은 동

법 2조 나항에 포함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의 일종으로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

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

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 제1급 감염병에 포함되어 있

다(한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조). 이러한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차단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 크게는 이러

한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차단 등 관리업무 역시 

관련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관

리단계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김포옥 2006).

감염병은 그 확산 전파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단계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

고, 각 단계별 대응방안은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한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위기

경보수준은 <표 1>의 비고란에 표시된 날짜와 

같이 변경되었고 사회의 각 영역의 활동에도 영

향을 미친 바 있다. 각종 도서관들도 해외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경보수준이 심

각단계로 격상된 2월 22일을 전후로 하여 무기

한 임시휴관을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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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구분

감염병유형(발생지기준)

대응방안 비고
해외신종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관심
해외에서의 
발생 및 유행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본부)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필요시 현장방역 및 방역 인프라 가동

2020.1.8

주의 국내유입 제한적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대책반 
설치운영, 협조체계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현장방역 및 방역 인프라 가동 

2020.1.20

경계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대응체계 가동: 감염병 위기대응지원본부 방역 및 
감시 강화

2020.1.27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 범 정부적 대응체계: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본),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
부) 운영지속

- 대응강화: 교육기관의 휴교, 대중교통의 운행제한

2020.2.22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선언일: 2020.3.11.

<표 1>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별 대응방안

2.2 도서관 재난대응 관련 선행연구

도서관과 관련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풍수해와 같은 자연

재난과 화재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방준필(1998)은 화재와 수해에 의한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 장서의 보존을 위한 예방, 준

비, 조치, 복원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

다. 장서만이 아닌 도서관 전반의 재난대책 수

립과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포옥(2006)은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중심으로 도서관계

의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창호(2014)는 세월호

의 침몰로 안전의식이 고양된 시기에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재난대

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강조

하면서 주요 도서관들의 재난대비계획을 정리, 

소개하여 개별 도서관들의 재난대비계획수립

을 지원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도서관계 외

부인 건축분야에서도 위기시 피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난계단을 배치하고 계단의 이격거

리를 고려한 배치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보정, 전규엽 2017). 

이정수 등(2016)은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

의 재난대비를 위기관리의 관점에서 공공도서

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에 대하여 도서관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위기별 안전관리, 정보자원의 복

구, 그리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의 네가지 영

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는 위기의 한 종류로 ‘전염성 질병’을 이용자안

전의 하위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자연

재해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한단계 확장된 모습

을 보인다. 최근의 관련연구로는 기록관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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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여 도서관의 자연재해 대비 계획수립시 포

함해야 하는 요소로서 재난대비 위원회 조직과 

업무분담의 수립, 위험평가, 즉각적 대응을 위

한 재난 핸드북 제작, 복구 및 업무 연속성 계획, 

훈련, 그리고 협력적 활동의 여섯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제시한 이상백의 연구가 있다(2019). 

최근 류영호(2020)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도서관계의 대응을 미국을 중심으로 

정리한 바 있다. 

국외에서도 도서관에서의 재난대응관련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도서

관과 기록보존소의 전반적인 ‘보존과 재난관리’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Forde and Rhys-Lewis 

2013), 재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적용할 절차

와 포함할 요소들을 도출하는 ‘재난계획수립’과 

관련된 연구(Kahn 2012; Shepard 2018), 그

리고 재난대비를 위한 세부요소들에 초점을 맞

춘 ‘재난대비를 위한 세부영역’과 관련된 연구

(Sharpe 2017)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국제기구와 단체들에서 제

정한 매뉴얼로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매뉴얼

로는 IFLA의 ‘IFLA Disaster Preparedness 

and Planning: A Brief Manual(2006)’, 미국 

ALA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한 ‘Library as Safe 

Haven: Disaster Planning, Response, and 

Recovery; A How-To-Do-It Manual for 

Librarians(Halsted, D., Clifton, S., and Wilson, 

D. 2014)’,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Disaster Management for Libraries(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매뉴얼은 세부적인 구성

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대비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이정수 외 2016; 이상백 2019).

이상의 국내외 관련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행된 연구 대부분이 풍수해나 화

재로 인한 재난 상황을 중심으로 연구된 것을 

볼 수 있으며,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여 도서관

계의 대응을 정리한 작업은 최근의 일임을 알 

수 있다. 감염병에 의한 재난이 도서관 등 사회

적 기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상

하기 쉽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재난대비를 위한 도서관계의 연구와 노력의 

범위가 이제는 감염병을 포함하여 확장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

로 상당수의 도서관들은 이용자에 대한 열람 

및 방문서비스를 중지하고 도서관을 휴관하고 

있다(IFLA 2020a). 각국의 환경과 코로나 바

이러스 확산정도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범위는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코로

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국가의 경우 예외없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행을 위해 도서관을 잠정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에서도 각국의 도서관 전문직 단체와 국제기구

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

한 도서관 운영방안의 강구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도서관 서

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계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계의 대응은 크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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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 도서관 전문직 단체, 그리고 개별 도서

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1 국제기구의 대응

도서관 관련한 대표적 국제기구인 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 

ciations and Institutions)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를 도서관계를 위한 활동과 대외

적인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도서관들을 위한 기본 활동으로 코로나 바이러

스와 관련한 주요정보와 더불어 도서관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매일 갱신하여 제공하

고 있다(IFLA 2020a).

 <그림 1> IFLA 홈페이지 코로나 대응방안 

화면

IFLA는 지속적인 갱신을 통하여 코로나 바

이러스 감염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

을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일반정보와 더불어 감염사태에 대응하는 각국 

도서관들의 대응방안을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서관들의 대응방안도 제공하고 있

다. 전세계 도서관계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

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주하고 있는 서비스들

을 소개함으로써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도

서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운데 도서관 사서들

을 위한 재택근무 방안, 도서관 서비스의 원격

제공방안, 활용가능한 원격자원 등의 정보는 

도서관들의 대응방안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도가 상이

하므로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현황에도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수준별 도서관의 

대응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단계

에서 도서관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

여 제공하고 있다. IFLA에서 각 단계별로 제시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IFLA 

2020a).

이에 더하여 IFLA는 대외적으로 의장 명의

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1) 코

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도서관 이용자들이 

고통을 위로하고 2) 보건관련 전문도서관의 사

서를 포함하여 지속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

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들의 

기여를 치하하며, 아울러 3)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자인 출판사, 공

급사 등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연구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의 공적활용에 대해 리더

쉽을 발휘하여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계 국제기구

의 성명 또한 내부 도서관 종사자뿐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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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서비스단계 권고사항

일상적 서비스 제공

- 출입구 체온측정

- 비누와 온수 제공

- 손소독제 제공

- 표면 청결유지(비품, 설비, 전산기 등)

- 유증상자 출입제한(유증상 직원 재택 관찰

-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

일부 서비스 제한

- 다수 참석하는 프로그램 제공 재고려(특히 고령자, 위험군 대상)

- 소독 및 방역 시행 

- 완구 및 공용 설비 등 감염위험물 제거

- 학습공간의 폐쇄 검토

- 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방안 검토 

- 재택근무 환경구축, 가능 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등

최소 서비스 제공

- 열람공간의 전면 폐쇄

- 창구를 통한 대출, 반납기를 통한 반납(드라이브스루 방식 적용가능)

- 반납된 장서의 일정기간 격리

- 전자책 대출, 원격학습 및 교습 지원

- 전 직원 재택근무 방안 수립

완전 폐쇄

- 전 직원 재택근무,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거리 확보

- 유관부서 지원(관련 정보 수집 등) 방안

- 이용자에게 대안적 이용방안에 대한 정보제공 

- 저작권을 확보 자원에 대한 원격 낭독회

- 이용가능한 디지털 자원의 이용 촉진

- 대출자료에 대한 기간연장, 이북(e-Books)대출한도 상향

- 도서관 공간 및 설비의 보건목적 활용검토

- 홈페이지와 유리창을 통한 디지털 자원 안내

재 개관 준비 

- 점진적 재개관 방안 수립(안전확보)

- 동시 이용자수 제한 및 거리 확보방안 검토

- 정기적 소독 및 방역 절차 수립

-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및 훈련 

- 안전한 재개관이 가능한 시점 결정

<표 2> IFLA 도서관 서비스 제공 단계별 권고사항

용자와 공급자에게 도서관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판단된다

(IFLA 2020b).

3.2 국내외 도서관 단체의 대응

이 절에서는 각국의 도서관 전문직 단체들의 

대응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도서관협회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코

로나 바이러스 사태기간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를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감염병 대응(Pandemic 

Preparedness)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ALA 

2020a). 그 화면은 <그림 2>와 같다. 



25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4권 제2호 2020

 <그림 2> ALA 홈페이지 코로나 대응방안 

화면

미국도서관협회가 해당 페이지에서 제공하

고 주요 정보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관

련 소식, 이에 대응하는 도서관들의 대응방안, 

개별 도서관이 대응방안 수립시 반영할 고려사

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서관들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정보자원을 연방, 주, 지방, 그리고 

도서관협회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하

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도서관

들의 대응현황을 조사하여 제공하는 ‘Library 

responses to COVID-19’ 항목으로 하위 조직

인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대응하고 

있는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ALA 2020c). 이를 통해 다른 도서관들의 서

비스 제공 및 업무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

로써 개별 도서관들은 대응방안의 수립에 시사

점을 얻고 도서관간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도서관들이 대응방안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다음과 같이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정리한 고

려사항은 개별 도서관들이 감염병 확산상황에

서 서비스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의사

결정과정에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

여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원격 서비스의 제공

방안 및 재난상황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나

는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강화 및 훈

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문역량강화관련 자원들은 현재의 문제가 되

고 있는 감염병관련 상황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제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제항목 해당 도서관의 관리감독기관의 정책과의 부합

고려사항

- 도서관 폐쇄 결정기준

- 직원 결원 발생시 대체자를 위한 업무처리요령 문서화

- 사회적 이격거리 확보방안: 좌석배치, 열람실 입장인원, 이격장비

- 개인 안전용품(마스크, 장갑) 제공 및 사용후 폐기방안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독 및 방역지침

- 직원간 및 이용자 대상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디지털 참고봉사, 온라인 자원 등 이용자 대상 서비스 방안

- 해당 도서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이용자 요구 수용방안

- 확산이전에 선행하는 대이용자 감염병관련 교육방안 

<표 3> ALA 도서관의 질병/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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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전문역량강화와 관련된 항목

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재난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저

작권 관련 가상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

관에서 보유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개인보

호장비를 제작하는 내용도 가상강의로 제공하

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웹화상세

미나를 개최하여 사서들이 정보를 공유할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ALA 2020b). 

호주, 영국 등의 영연방국가와 유럽의 도서

관 단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에 대응

하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들 기관

이 수행한 활동 가운데 공급자, 관련단체 등과

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서관들이 비대면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 것을 주목할 

만하다.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IA)는 저작

권 단체들과 한시적 저작권 사용협정을 체결하

였으며,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재택근무 방안과 

휴관기간동안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1만명 이상이 수강하였다(ALIA 

2020). 영국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는 저작권 비용 면제를 통한 교수

학습을 위한 콘텐츠 제공범위 확대를 추진하였

다. 다수의 출판사 중개상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무료평가판 사용기간의 확대, 한시적 무료이용

허가 등의 협력방안에 합의하고 교육 콘텐츠업

계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도서관을 통

해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관들이 이를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토

대를 구축하였다(JISC 2020).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

다. 문화체육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산하 도

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

향 조정된 1월 28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대비 공공(작은) 도서관 대응지침’을 수립

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사)한국작은도서관협

회를 통해 도서관 현장에 전달하였다(한국도서

관협회 2020a).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는 수립

한 지침을 현장에 전달하고 개별 도서관들이 

이에 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월 22일 감염병 위기경

보가 심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체계가 범정부적 통합체계로 전환되었고 이후 

도서관계 독자적 대응지침을 수립하지 않았으

나, 범정부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 대응지침에 준하여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수

립하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상향되어 

범정부적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다중이용

시설인 도서관이 휴관하게 된 시점이후에도 도

서관정보기획단에서는 도서관의 휴관상황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공유하였

고, 국외 도서관계의 대응방안을 조사하여 제

공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 감염병 상황에서

의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한국도서관협회 역시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

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재 코로나 관련 각종 정

보에 더하여 도서관협회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확산에 

따른 도서관계의 입장을 표명한 내용과 정기총

회 서면결의 진행관련 내용이다. 다음은 한국

도서관협회 홈페이지의 관련 화면이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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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화면

(2020. 4. 20. 현재)

도서관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19 상

황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2020b). 이 성명의 주요내용

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감사 표현과 재난극복 의지를 천

명하고, 도서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에 대한 

불가피성을 언급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시

작하고 있다. 정부당국과 이용자들에 대해 사태 

종식전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서

비스 재개를 강제하지 말 것과 휴관에 따른 비

정규직 직원의 임금삭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서관 전문직 단

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다만 미국도서관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으로 감염병 관련 소식, 이에 대응하는 도

서관들의 대응방안, 개별 도서관이 대응방안 

수립시 반영할 고려사항, 도서관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정

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빈약하다고 보

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재난상황에서 미국에 

비해 협회차원의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드

라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

다. 특히 협회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

별 도서관들이 재난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

다. 위기경보수준별 도서관 단체를 중심으로한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방안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위기경보수준 도서관계의 대응현황 선포일시 비고

관심/주의 - 감염병 확산동향 주시
2020. 1. 8

2020. 1. 20 
지자체, 개별 도서관 차원대응

경계

- 도서관정책기획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대비 

공공(작은) 도서관 대응지침 수립

- 현장: 소독 및 방역 강화, 예방행동수칙 배너설치, 

개인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권고

2020. 1. 27 문체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심각
- 현장: 휴관, 비대면 서비스 제한적 제공

- 도서관정책기획단: 휴관 및 제공서비스 현황조사
2020. 2. 22 도서관정책기획단 현황조사 시행

<표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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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 도서관 현장의 대응

이 절에서는 현장에서의 대응현황에 대해 국

내 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기경보수준이 관심과 주의단

계를 거쳐 경계로 격상된 것은 2020. 1. 27이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도 도서관 직원들은 사회구

성원의 일원으로서 감염병의 확산동향에 관심

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조직 차원의 대응방

안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개별 

도서관들의 대응방안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지자

체나 교육청 담당부서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파

악되나, 이 단계에서는 지자체 등 관리기관 차원

에서도 대응책의 검토는 미흡하였다. 

위기경보수준이 경계단계로 상향된 시점에서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대비 공공(작은) 도서관 대응지침’을 수

립하여 현장에 전달함에 따라 도서관들은 감염

병 확산사태의 위중성을 재인식하고 소독 및 

방역 강화, 예방행동수칙 배너설치, 개인 소독

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을 시행하였다. 

중단된 서비스는 없었으며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관련 권고에 따르지 않는 이용자들에 대한 

출입 및 이용제한도 강제되지는 않았다.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시점은 2020. 2. 22이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각급학교

의 개학이 연기되었고, 도서관을 포함하여 다

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게 된다. 개별 도

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휴관개시일

은 국립중앙도서관 2. 25, 국회도서관 2. 24, 법

원도서관 2. 23로 도서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위

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상향 조정된 2월 22일

을 기점으로 각종 도서관의 휴관이 전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전격적 휴관 결정은 감

염병 경보단계가 심각단계로의 상향되어 범정

부적 대응체계로의 전환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러한 사태를 예

상하고 도서관 현장의 참여를 포함한 도서관계

의 자율적 대응방안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조사한 공공

도서관 임시휴관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두차례 시행된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97.2%의 

공공도서관이 휴관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고, 강원, 광주, 울산, 전북 등의 지역에

서는 80%대의 휴관비율을 보여 해당지역의 일

부도서관은 제한적 범위에서 개관하였던 것으

로 파악된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2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전환에 따른 휴관

시점에서 도서관들은 도서관을 페쇄하고 홈페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체 177 46 44 59 23 26 19 11 280 57 46 63 62 69 65 72 22 1,141

휴관

시․도 155 32 35 51 13 24 12 10 260 26 32 44 44 47 38 46 16 885

교육청 22 14 9 8 6 2 4 1 11 22 14 19 11 22 27 26 6 224

합계 177 46 44 59 19 26 16 11 271 48 46 63 55 69 65 72 22 1,109

비율(%) 100 100 100 100 82.6 100 84.2 100 96.8 84.2 100 100 88.7 100 100 100 100 97.2

<표 5> 공공도서관 지역별 휴관현황
(조사일시: 3/2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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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 도서관이 휴관하였음을 공지하였다. 

그렇지만 한국도서관협회의 의견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의 사서들은 책소독과 장서점검, 새

로운 책의 구입, 정리 등 코로나 19가 종식되자 

마자 국민을 위해 더 한층 성숙된 도서관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

며 ‘지금 상황에서 이용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

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한국

도서관협회 2020). 휴관 도서관들은 대 이용자 

서비스가 아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장서구입, 

정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있는 경우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정비 

및 장서점검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 이용자서비스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휴관 도서

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대 이용자 서비스의 현황

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내의 도

서관들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관기간에도 제

한적인 수준이지만 도서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대출서비스의 경우 제공 형태는 도

서관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76% 이상

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국내 도서관들의 대응 상황은 동기간 비

대면 실물 도서자료 대출서비스를 제공한 미국

의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22%, 배달서비스 제공

비율이 6%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ALA 2020c). 전

자화된 자원을 통한 열람/대출서비스도 제공되

었는데 이는 평소에도 제공되었던 것이나 대상

자료의 추가,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등의 상향조

정 등을 통해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사이버 전시나 온라인 강연회, 북콘

서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고안하고 이용자

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 2020). 휴관기관중의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

스에 대한 홍보활동도 시행되었는데, 도서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이용공지, SNS를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 활동도 진행된 것으로 파

악된다. 한 예로 일부 도서관의 경우 동영상을 제

작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관평도서관 2020). 이와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다음 표에서 조사된 공공

도서관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도 

구분
제공도서관수(%*)

비고
3/25현재 4/9현재

대출서비스

스마트도서관 274 274 무인대출반납기기를 의미

드라이브스루 77 83

도서배달 185 185

예약대출 206 206

서점대출 143 146 서점에서 자료를 구매, 열람후 도서관에 반납

소계 885(76.3%) 894(76.9%)

디지털도서관 696(61%) 702(61%) 전자책, 온라인콘텐츠, 오디오북, 녹음도서 등 제공

기타 서비스 396(35%) 402(35%) 사이버전시, 온라인 강의 등

*백분율은 공공 도서관 1,141개관 대비비율임

<표 6> 감염병 심각단계에 따른 휴관기간중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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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4.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상황에서 

도서관들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시되는 원

칙과 업무 및 서비스 방안관련 시사점들은 앞

서 살펴본 국제기구, 국내외 도서관 단체 그리

고 현장에서의 대응방안을 분석한 앞장의 논의

를 통해 도출하였다.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도

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기본원

칙과 서비스 제공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4.1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원칙 

감염병 확산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도서관이 사회적 위기상황의 극

복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바

이러스 확산이 누구도 예상하거나 경험하지 못

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인 것만은 분명하나, 도

서관이 사회적 기구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국제기구, 각국의 도서관 

단체, 그리고 현장의 대응을 분석한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이들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도서

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4.1.1 지역사회와 도서관의 안전확보

대응방안 수립시 안전확보의 원칙은 IFLA, 

ALA, ALIA 등 분석한 모든 경우에서 포함하

고 있는 원칙이다.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는 원

칙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의 

노력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으로 안전확보의 

원칙이다. 감염병 환경에서 도서관이 사회적 책

무를 다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이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좀더 우선순위가 높은 감

염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는다면 오히

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회의 통합

을 저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사회

와 도서관의 안전 확보이며, 안전확보는 이용자

에 대한 감염방지뿐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인 도서관 종사자들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은 IFLA의 

선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

조해 두고자 한다(IFLA 2020b).

4.1.2 단계별 대응

단계별 대응의 원칙은 <표 2> IFLA 도서관 

서비스 제공 단계별 권고사항과 <표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국내 도서관계의 대응현황으

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던 원칙이다. IFLA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단계별로 상이한 권고사항

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비스 

제공단계는 국내 도서관계가 그랬듯이 감염병

의 확산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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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대응방안 수립시 반영된 고려사항 비고

IFLA

- 감염병의 확산현황 
-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확보

-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재개관시 서비스 제공
- 유관업계, 기관들의 대응

- 이용자와의 소통
- 단계별 대응방안

 IFLA 2020a; 

IFLA 2020b

ALA

- 해당 도서관의 관리감독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 
- 도서관 폐쇄 결정기준

- 직원 결원 발생시 대체자를 위한 업무처리요령 문서화
- 사회적 이격거리 확보방안: 좌석배치, 열람실 입장인원, 이격장비
- 개인 안전용품(마스크, 장갑) 제공 및 사용후 폐기

-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독 및 방역지침
- 직원간 및 이용자 대상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디지털 참고봉사, 온라인 자원 등 이용자 서비스

- 해당 도서관에 의존하는 지역사회 이용자 요구 수용
- 확산이전에 선행하는 대이용자 감염병관련 교육 

 ALA 2020a; 

ALA 2020b

ALIA

- 도서관계의 대응 현황 및 역량
- 도서관 재정확보

- 도서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 다른 사회적 기구의 대응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자원확보: 정보자료, 교육콘텐츠, 출판계 및 유통업체 

ALIA 2020

한국도서관협회

- 도서관 서비스 제공여부에 외부의 부당한 압력배제

- 도서관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보장
- 대 이용자 대상 휴관기간중의 도서관 업무현황 홍보

한국도서관협회 
2020b 

<표 7> 감염병 대응방안 수립시 반영한 고려사항

확산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 

감염병의 확산 상태를 직접 파악할 수는 없겠

으나, 주관부처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부합하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 범위와 단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관심/주의단계에서 도서

관의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부적절할 

것이다. 다만 조금 더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방

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코로

나 바이러스 감염병 상황에서 관심/주의단계에

서 도서관 대응은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

이었고 대응방안 검토나 수립은 수행되지 않았

다. 한가지 강조해야 하는 것은 심각단계 이후 

회복단계에서의 대응방안이 신중히 고려되어

야 한다는 점이다. 감염병 확산 상황이 악화되

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고려해

야 하듯이, 상황 호전시에도 각 단계에 적합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약간 호

전되었다고 안전확보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성

급히 재개해서는 안될 것이다.

4.1.3 도서관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이 원칙은 국외 도서관계의 대응에서 도출할 

수 있었던 원칙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도

서관 단체들은 출판사, 유통사, 교육콘텐츠 보

유기관, 그리고 저작권 단체들과의 단체차원의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서관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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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원을 

확보하였다. 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경우 발생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상력을 제

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대응을 

보아도 각 구성원들이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 구성

원들의 노력이 조화속에서 수행될 수 있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협회 

등 전문직 단체, 지자체와 교육청 등 관리기관 

그리고 현장의 도서관들의 참여하고 협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대응방안에 대한 의사결

정을 이루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응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단체 차원의 활동이 필요한 영역으로 

1) 도서관의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 2) 전자정

보원 확충을 위한 대외 협상, 3) 도서관 현장에

서의 대응방안 수립, 4) 도서관의 대응현황 조

사 및 자료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도서관 가치에 

대한 홍보강화는 휴관기간에도 도서관이 가상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우호적 인

식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제공할 수 있는 전자

정보원의 확대를 위한 공급자와의 협력이 필요

한 경우 개개 도서관보다는 단체로서 협의하는 

것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중복된 노

력을 방지할 수 있다. <표 6>에서 정리한 감염

병 심각단계 휴관중 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도서관의 대응은 

도서관의 자원이나 업무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다만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른 도서관들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참조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

약 사태 초기에 도서관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능한 서비스 모형을 수립하여 도서관계에 공

유되었다면 좀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했을 것

이다. 활용가능한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 역시 

이러한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 도서관

에서 가치있는 정보원을 발견한 경우 이러한 

정보원을 공유할 수 있다면 개별 도서관의 디

지털 서비스 역량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관 사태

는 경험하지 못한 사태이므로 이러한 사태에 

대비했던 도서관의 대응현황을 수집, 정리하여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

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4.1.4 이용자 요구 반영 및 소통 강화

이 원칙은 ALA의 대응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도서관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주민

의 요구수용(Accommodation of the needs of 

people in the community who rely on library 

resources)’과 ‘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와의 소통

계획(Communications plan for reaching staff 

and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으

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원칙이다. 도서관들은 

각 도서관의 업무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여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였다. 다만 이러한 대

응은 도서관에서 제공 가능한 즉 공급자 관점

에서 검토, 기획되고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실

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가 사전에 검토되고 서비

스에 반영될 수 있다면 좀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도 

원만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

기 시행에 따라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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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만큼 이용자들의 자료 대출에 대한 요구

가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 요구

의 반영을 위해서는 도서관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관기간 중에도 도

서관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

역사회에 홍보하여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4.2 지속가능한 도서관 서비스 방안 

이 절에서는 4.1절에서 정리한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개별 도서관들이 감염병 상황에서 수

행할 서비스와 업무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비스 방안과 수행업무 역시 3장의 현

황분석에 기반하여 도출하였음을 밝혀둔다. 기

본적으로는 앞 절에서 언급한 기본적 고려사항

을 기저에 두고 수행할 업무와 제공할 서비스

에 대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과 

개별 도서관의 인력과 정보자원의 분석, 관리

기관과의 공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용

자 요구를 반영하여야 함은 재언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

4.2.1 방역 및 소독업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도서관 서비

스는 안전의 확보를 위한 방역 및 소독이다. 감

염병 확산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관심/주의/경

계/심각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방역과 

예방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개별 도서관들은 도서관 서비스

의 제공 과정에서 도서관 공간, 설비, 장서에 대

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방문 이용자에 대해

서는 발열체크, 증세유무 확인, 소독제 제공 및 

소독시행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 

출입시 무증상자라 하드라도 잠재적 감염자임

을 전제로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의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안전을 위한 이용자 교육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사용한 개

인위생 용품이 전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사

용후 폐기방안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대출 및 열람 등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 입장에서 이용자 서비스 관련항목은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

요한 항목이며 도서관의 자율권도 큰 영역이다. 

단계별 제공원칙을 고려할 때, 위기경보수준 관

심/주의/경계단계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한 방역 

및 소독조치를 시행한다면 평상시와 동일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단계에 따른 휴관상황에서는 도서관별

로 가능한 자원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여 서

비스 제공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3장에서 분석

한 IFLA, ALA, 그리고 <표 6>의 서비스 현황

을 참고할 수 있다. 심각단계에서의 서비스 방

안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시행한 서비스를 정리한 <표 6>에 제시된 스마

트도서관(대출반납기기), 드라이브스루, 도서

배달, 예약대출, 서점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대

출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휴관에 따라 

제한을 받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대출서비스이

므로 이용자들이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서비

스임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인 제

공이 필요하다. <표 6> 정리된 대출서비스를 분

석하여 보면 이용자의 대출요구에 대응하는 수

동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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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록에 기반한 추천서비스를 선행하여 대

출을 유도하는 능동형 대출서비스의 도입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열람서비스의 경우 심각단계에서의 제공은 

어려울 것이며, 경계단계에서 제공하는 경우라 

하드라도 가용좌석의 지정, 동시출입인원의 제

한 등을 적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강조해야 하는 점은 위기경보수준이 하

향되는 상황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의 확대 역시 안전확보의 전제위에서 

검토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국내도서관들에서 추가적으로 도입, 확대할

만한 영역으로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참고서

비스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약 40% 내외

의 도서관들에서 가상참고서비스를 강화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ALA 2020c). 

4.2.3 전자자원의 활용과 외부 가능자원의 

탐색 

전자정보원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도서관

과 사이버 전시와 온라인 강의 등의 기타 서비

스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될 수 있다. 

인쇄자원의 디지털화와 전자정보의 유통 확대

에 따라 다수의 도서관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전자적 형태의 정보자

원은 평소의 활용에 더하여 감염병 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능한 여건

을 갖춘 도서관에서는 전자책, 온라인콘텐츠, 

오디오북, 녹음도서 등 전자자원에 대한 활용

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해당자원의 소장 

및 이용방법에 대해 익숙치 않은 이용자들에게 

자원의 소장현황과 활용방안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장자료에 더하여 비용없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의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이용자

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도 감염병 상황에서 강화

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 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의 경우 다양한 외부의 정보

원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도서관에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서비

스 영역으로 판단된다.

4.2.4 인력활용방안 

도서관협회의 성명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

염병 심각단계에서 도서관이 휴관하게 됨에 따

라 현장에서 직면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이용자 봉사를 담당했던 인력의 활용문제이다. 

일부 일용직,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 유무급 휴

직을 권유받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았다. 휴관

기간 동안 이들 인력을 활용하고 고용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

다. 일부 도서관들에서는 이들 인력을 활용하

여 파손도서의 수선, 장서점검, 서가내 도서 재

배열, 시설 및 비품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예

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앞 항에서 언급한 

외부자원의 탐색, 도서배달 형태의 대출서비스 

제공, 이용자 소통을 위한 홍보물 제작, SNS 

활동 등도 인력활용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개별 도서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도서관 인

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4.2.5 홍보강화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자의 

경우 평소에도 도서관 업무의 강도에 대해 부정

적인 시각을 가진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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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관을 하게되

었으나, 도서관이 휴관한 상황에서 모든 도서관 

업무 역시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관계자와 이용

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휴관상황에

서도 도서관 업무의 상당부분이 지속적으로 수

행되고 있으며, 휴관상황에서 새로운 비대면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가 추가적으로 수행

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의 

내용으로는 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제

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간중 도서관 서비스의 

변화 내역, 이용가능한 원격서비스 및 자원, 감

염병 관련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홍보의 방법으

로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이메일과 

SNS를 통한 전파에 더하여 동영상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러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우

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감염병 심각단계의 

휴관상태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상황에서 국제기구, 

국내외 도서관 전문직 단체, 개별 도서관들의 

대응현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반하여 도서

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예

상치 못한 재난상황이라 하드라도 적절한 대응

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이 사회적 기구로서

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으

로서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기억하고 재난상

황에서 도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려는 도서관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정립하고 비상시에 적용할 태세

를 갖춤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서비스인 공공도

서관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공공도서관이 담당하

고 있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라는 사회적 기

능을 수행하고, 이러한 정보유통에의 기여를 

통해 사회적 불안을 저감시키고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사회적 기능

을 수행하는 사회적 조직임을 감안하면 공공도

서관을 중심으로 검토 수립된 대응방안은 여타

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구들의 운

영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를 통해 제시된 대응방안은 사회적 기구들의 

업무지속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그 기구들

이 속한 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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